
인공지능(AI) 퀀트 전문 하우스인 엑스포넨셜자산운용이 하반기 IPO 시장을 겨냥한 펀드
를 선보였다. 재간접 펀드(펀드오브펀드) 형식으로 운용되며 자산의 일부를 직접 공모주 
투자에 투입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크래프톤과 LG에너지솔루션 등 대형 종목들
의 IPO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엑스포넨셜운용은 지난달 12일 '엑스포넨셜 솔루션 전문투자형 사모
투자신탁 제2호'를 설정했다. 지난해 말 '엑스포넨셜 솔루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
1호'를 설정한 뒤 약 8개월 만이다. 지난달 말 순자산은 117억원으로 특정 기관 자금이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엑스포넨셜운용은 기존 펀드들로 유니버스를 구성한 뒤, 분산 투자를 실시해 안정적 수
익 확보를 목표로 내세웠다. 지난해 말 설정된 '엑스포넨셜 솔루션 1호' 펀드와 같은 전
략이다. 1호 펀드는 하이일드, 코스닥벤처, 롱숏 펀드 등에 분산 투자해 올해 6월 말 기준 
설정 이후 수익률 17.2%를 냈다.

솔루션 2호 펀드는 코스닥벤처 펀드 '엑스포넨셜 Venture PLUS', 하이일드 펀드 '엑스포
넨셜 HY PLUS', 주식전략 펀드 '엑스포넨셜 시그널' 등에 분산 투자하되, 개별 펀드 투자 
비중을 최대 50%로 제한해 집중 투자를 방지한다. 펀드의 연간 목표 수익률은 최소 8%
에서 최대 15% 수준으로 설정했다.

엑스포넨셜 솔루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설정 이후 수익률 추이

'엑스포넨셜 Venture PLUS'는 벤처기업과 벤처기업 지정 해제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의 구주 및 신주에 투자하는 펀드다. 올해 6월 말 기준 2018년 4월 설정 이후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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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은 80%. 코스닥벤처 펀드가 공모주 배정에 유리한 만큼, 이 펀드 재간접 투자를 통해 
IPO 투자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설명이다.

하이일드 펀드인 '엑스포넨셜 HY PLUS' 투자 역시 IPO를 겨냥했다. 해당 펀드는 재산의 
45% 이상을 BBB+ 등급 이하 회사채와 A3+ 이하 전자단기사채 등 비우량 채권에 투자
하는 하이일드 펀드다. 하이일드 펀드는 공모 물량의 5%를 우선 배정받는다. 올해 상반
기 말 2019년 설정 이후 수익률은 35.2%였다.

솔루션 2호 펀드가 IPO 투자에 특화한 펀드에 집중하는 것은 올해 하반기 크래프톤과 카
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현대중공업, 롯데렌탈, LG에너지솔루션 등 대형 종목들의 IPO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솔루션 2호 펀드는 재간접 투자 외에도 직접 IPO 투자에 나서 초
과 수익 달성을 추구할 계획이다.

펀드는 자체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주식 롱숏전략을 구사하는 '엑스포넨셜 시그
널'에도 자금을 투입한다. 엑스포넨셜 시그널의 특징은 IT 기술을 통해 기업 공시와 종목 
가격의 변동을 포착, 신속한 매매를 실행하는 데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설정 이후 누적 
수익률로 18.8%를 기록했다.

엑스포넨셜운용은 2017년 3월 설립했다. 이스트소프트의 자회사 줌인터넷이 지분 
90.8%를 갖고 있다. 지난달 말 AUM(설정원본+계약금액)은 849억원이다. 지난해 순이익
은 약 7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8배 가까이 확대했다. 랩어카운트 비즈니스 진출을 위
해 투자자문업 라이선스 취득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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